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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7. 21.(화) 배포 즉시 배포 2026. 7. 21.(화)

질병관리청은 전국 단위의 다층적 매개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 「‘철새 도래지만 촘촘’... 모기 매개 전염병 

감시망 ‘허술’」 이라는 7월 21일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7.21.).

□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매개체 전파 주요감염병 감시를 위해 전국 단위의 매개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6개소)를 중심으로 도심지역(17개소), 철새

도래지(16개소),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14개소),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88개소) 등 총135개 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 및 병원체 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철새도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심·주거지역을 포괄하는 

감시망입니다.

  - 채집기(유문등 및 LED 트랩)와 모기감시장비(DMS*)를 함께 활용하여 

지역별 매개모기의 서식 특성을 고려한 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DMS: Digital Mosquito Surveillance System

  - 또한 감시 결과는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매주 관계기관에 

지속 공유하고 있으며, 매개체 발생 현황과 병원체 검출 결과를 제공해 

지자체 매개체 방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감시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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